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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안 보 배 박 세 영†

전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의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252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상관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정적인 관계를 가졌

고, 자아탄력성과 소진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도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가졌고,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소진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소진을 낮추며,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

지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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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한국 고용의 현주소: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직장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냄으로써 직장에서

의 생활은 전체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이 전체 생활의 1/3 이상

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은 그 자체로

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태도나 조

직행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

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

무경험을 평가함으로서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다(Locke, 1976). 직무만족

은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박세영, 

2011). 그러므로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을 위해

서 직무만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환경 또한 급

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

하여 직장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느

끼는 조직구성원들은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스트레스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조

직의 임금형태의 변화와 수평적 조직구조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조직구성원들은 직무과부

하와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등으로 인해 소

진을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Schaufeli, Taris, & Van Rhenen, 2008).

소진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

반응으로 정신적․행동적 고갈을 경험한 상태

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

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만성적이 되면 소

진에 이르는 것이다(Cherniss, 1980). 이러한 소

진은 직장인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해치

고, 직무수행 능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직

무만족과 조직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이직

및 결근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진에 대

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Ibema, Smulder, 

& Bongers, 2010; Lee & Ashforth, 1996; Schaufeli 

& Enzmann, 1998; Shirom & Melamed, 2005: 이

정선, 2012에서 재인용).

직장인들의 직무만족과 소진을 이해하는 것

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의 직장에서의 만족과

더불어 가정과 생활 전반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Cordes & Dougherty, 1993), 이는 조직의

성과에도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낼

수 있어 이들의 선행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

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경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

인 면이고, 소진은 직무경험으로부터 오는 부

정적인 면이다. 소진이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

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hana 

& Haffejee, 1996, Dolan, 1987; Koeske, Kirt, 

& Maslach, 1998: 김혜미, 2012에서 재인용). 그

렇지만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소

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동일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소진은 함

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업환경과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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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

지만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경력, 성격특성 등이 있을 수 있다. 환경적 요

인으로는 직무환경, 감독 스타일,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정

이나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겠다. 

이들 중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격특성 중 하나

인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

든 충동을 통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 긴장상태를 완화시키

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최

근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여 조직 생활에 유연

하게 적응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이

는 나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으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한 스트레

스 상황에서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며 환경

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생산성 및 심리적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어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임정숙, 2013; 정혜욱, 이

옥형, 2011).

이에 본 연구는 직장에서 긍정적 측면인 직

무만족과 부정적 측면인 소진의 양 측면에 대

해 개인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요인

인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

다.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어떤 사람이든지 크고 작은 변화와 스트레

스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은 큰 충격으로 느끼고 힘들

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된다(최성

한, 2011).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에도 잘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탄력적, 혹은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황신덕, 2004).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을 개념적으로 정의했는데, 자아탄력

성에서 탄력성이란 사전적으로 ‘다시 되돌아

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을 의미한다. 여기

에 에고(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이라 이름 붙였다.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이 역경이나 생활 스트레스 등을 경험

하면서 상실된 기능이나 능력을 쉽게 회복하

고,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유연함 혹은

탄력성을 의미한다(이소영, 2011). 또한 자아탄

력성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든 충동을 통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덜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

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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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 Kremen, 1996). Cicchetti, Rogosch, 

Lynch 및 Holt(1993)는 자아탄력성을 위험스러

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발달적 이탈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개인의 기능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낙천성, 낙관성 및 능동

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강조하였다(Klohnen, 1996).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로부

터 얻게 되는 즐거움의 정도이다. 한마디로,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태도와 가

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할 때 느끼는 긍정적 만족상태를 말한다. 직

무만족은 개인 특성과 조직 환경 간의 영향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은 개인이

가진 능력과 욕구를 포함하는 성격의 체계를

의미하며, 조직 환경은 개인의 특성을 보강해

주는 조직체계로 본다(김인숙, 2009). 즉, 직무

만족은 조직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이며, 

직무만족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여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만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부군, 

200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적

요인이 밝혀지고 있지만 개인적 요인과 직무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개

인적 요인으로 직무정서(예: 유지수와 장재윤, 

2011; 장재윤, 2010), 조직몰입(예: 양병화, 황

혜연, 오세진, 이재일, 2001; 임사라, 박세영, 

2012) 직무관여(예: 이은희, 2001), 직무스트레

스(예: 송대현, 이종목, 박한기, 1988; 이현아, 

이기학, 2009) 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검

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특성 외에 개인

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연규와 서경현(2011)은 재활교사의 자아탄

력성과 직무만족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

고하였고 강순화, 김성현, 박종미 그리고 임수

정(2013)은 요양보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정희와

조성연(2009)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들과 총점 간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인 상

관관계가 산출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직무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가 낙관적 태도를 취할수록, 자신감

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직무

만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인숙(2009)은 높

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교사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 직무조건, 교수권한, 대인관계

등에서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임으로써 자아탄

력성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수직에 한정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에게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

Maslach(1981)는 소진(burnout)이란 직무와 관

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의 심

리적, 사회적 및 신체적 문제를 도와주는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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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정서적 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소진이란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나타나는 회피적인 정서 상태이다

(Spector, 2004).

1970년대 소진(burnout)이라는 용어가

Freudenberger(1974)의 연구에서 제기되었고, 이

시기의 대부분의 연구는 소진이 타인과의 상

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했으며 대인

관계가 빈번한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소진에 대

한 연구는 개념적 접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

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Malasch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소진의 개념이 정립되

었다. 또한 초기 연구 이후 소진 현상은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에서뿐 아니라, 정

보와 사물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적인 직종과

조직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Cordes, Dougherty, & Blum, 1997;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Leiter & Schaufeli, 1996; Sand & Miyazaki, 2000: 

최재무,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현재는 관

리자, 경영자, 연구자 등 다양한 조직구성원으

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다.

Maslach와 Jackson(1981)은 소진의 하위요인으

로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

소의 세 차원을 제시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제작

하였다. 이 척도는 주로 인적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 직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의 소진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를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가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이다. MBI-GS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정서적 소진, 냉소, 직무

효능감 감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소진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보다 과

다한 감정적 요구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된 상

태를 의미하고, 냉소는 자신의 업무에 소극적

인 태도를 가지며 개인의 직무나 서비스에 관

련된 이들에게 냉소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

이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상호작용을 차단하여

더 이상의 정서적 소진을 막으려는 방어적인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직무효능감 감소는 자

신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느끼

는 직무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

다.

위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이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직

무효능감 감소가 정서적 소진과 냉소와 동일

하게 다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Schaufeli & Bakker, 2004). 즉 정서적 소진

과 냉소는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직무효

능감은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비록 감소된

직무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역채점하여 처리

하더라도 동일 척도 안에 긍정적 항목과 부정

적 항목이 공존하게 되면 심리측정학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Doty & Glick, 1998: 김원형, 신

강현, 허창구, 이종현, 2007에서 재인용). 또한

정서적 소진과 냉소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무효능감 감소는 정

서적 소진과 냉소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 오히려 소진의 반대 개념인 직무열

의의 하위요인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였

다(Lee & Ashforth, 1996; Schaufeli & Bakk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MBI-GS 척도에

서 직무효능감 감소의 하위요인을 제외한 정

서적 소진과 냉소만을 하위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Maslach(1981)는 자신감이 적고, 충동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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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성이 적고, 인정과 애정에 대해 타인에게

의존적일수록,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와

포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심리적 소진이 높다

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타인

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특성

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Chuang, Michael, Lamb & Hwang, 2006)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의 소진 연구는 주로 의료 종사자나 교

사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김유

진, 2010; 김인경, 2012; 심순애, 2007; 여선영, 

2005). 김지혜(2011)의 연구에서 정신보건사회

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직무스트레스

의 다양한 요인들을 대처하고 극복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의 직무스

트레스로 겪게 되는 소진을 낮추는 요인으로

심리적, 정서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중고등

학교 교사들의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고 하였다(김현숙, 2013). 또한 심리적 소진의

각 하위요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아탄력성

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조민정, 2012), 아

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이 낮았다(여선영, 2005).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형주와 유태용(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

성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이 직무탈진과 부적

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반 직장인

들 또한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에 관련성이 있

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2.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은 소진과 부

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직무만족의 관계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얻게 되는

충격을 감소하거나 완충시킬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Cohen & Syme, 1985).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

며, 사회관계망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

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인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

함하는 대인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지도, 칭

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이혜영, 2011).

사회적 지지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

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긍정적인 인적․물

적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 자

원들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게 해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준

다(배은정, 2012). 이를 통해 직무만족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

지와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료의 지지와 상급자 지지는 운동부 지도 교

사의 직무 전반적 만족, 인간관계 만족, 행정

체제 만족, 담당업무 만족, 전문성 신장 만족, 

인정지위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임환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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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699, p＜.01), 모

든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들 사

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도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낮음을 의미한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인지된 사

회적 지지 정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

며,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인지된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다(조광

제, 1990).

사회적 지지가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

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타인이 그 지지를 제공한 것이 지지를 받는

한 개인이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추이현, 

2002). 그렇지만 사회적 지지를 다룬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측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실

히 하고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지

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가족, 그리고 친구의

지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지각은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활력을 주어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

무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소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소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

에 미치는 정도가 조절변수들에 의해 완화가

가능한데, 그 중 사회적 지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McClelland & Judd, 

1993: 류현미, 2013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

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사회적 지지가 스

트레스 요인과 상호작용할 때 완충 효과를 가

지는 것 때문이다(김윤하, 2005: 배은정, 2012

에서 재인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가 제공되면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이 보충됨

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영향

이 감소되는 것이다(Wheaton, 1985: 배은정, 

2012에서 재인용).

김정휘(1991)에 따르면, 학교에서 상급자나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를 완충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라고 하였다. 자신을 지원하는 관리자가 있

다고 믿는 교사나 타인으로부터 그들의 교육

능력과 기술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

음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고

소진되는 것에 있어 덜 영향을 받는다(Daniel, 

Altmaier, & Velzen, 1987). 최혜윤과 정남운

(2003)은 상담자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

록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장인들 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504 -

한 자신을 지원해 주는 지지 자원이 존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소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소

진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Markstrom, Marshall & Tryon, 2000). 또

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citra-Kleckler & Wass, 1993). 

국내에서도 구자은(2002)은 사회적 지지를 많

이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은 사회적 지지와 자녀

의 부적응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한

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고 아직 개인적 특성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적응 행동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덜 반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적절한 수준

에서 자기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높은 자신감

과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정서적으로 안정적

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더욱 잘 지각하여 활용할 수

있고(장휘숙, 2001),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 & 

Schwartz, 2002). 또한 대학생의 탄력성이 조직

생활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며, 조

직생활에서도 탄력적인 구성원들이 업무에 있

어 지적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조직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

는 경향이 있다(Compas, et al., 1995: 조용석, 

2010에서 재인용). 이는 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임환수, 2003), 자아탄력성과 직

무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매

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조용석(2010)은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본과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도 작용한

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심리적 자본의 하위

요인에는 탄력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현숙(2013)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로

겪게 되는 소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자아탄력

성이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하였고, Antonovsky(1979)는 소진을 완화하

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

다. 상사의 지지가 많을수록 정서적 탈진, 비

인간화, 성취감 감소 등 소진을 덜 경험한다

고 보고되었고(Pazin, 2001: 김미정, 2012에서

재인용), 여러 선행연구(박현미, 2002; 윤혜미, 

1993; Zunz, 1998; Zunz & Chernesky, 2000: 김

미정, 2012에서 재인용)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와 자아탄력

성과 소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매

개한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직접적으로

이 과정을 밝힌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의 지각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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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자

아탄력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6.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자

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직장인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영업자들

을 제외한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연

구직, 개발직 및 기타의 종사자들로 무선 표

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을 통하여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조사원

역할을 하지 않고 조직 내 구성원을 통해 조

사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지각, 직

무만족, 소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

였다. 회수된 263부의 설문지 중 전체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응답 문항이 전체 문

항의 5% 이상 포함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

여 총 25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52명의 대상자들 중에서 남성이 123명

(48.8%), 여성이 129명(51.2%)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07명(42.5%), 30대는 69명(27.4%), 40대

는 39명(15.5%), 50대 이상은 37명(14.7)으로 나

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24명(9.5%), 전문대졸이

40명(15.9%) 대졸이 157명(62.3%), 대학원졸은

30명(11.9%), 그리고 무응답이 1명(0.4%)이었다. 

직급은 사원이 158명(62.7%), 대리가 31명

(12.3%), 과장이 36명(14.3%), 차장 이상이 27명

(10.7%)이었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44명

(17.5%), 1년 이상 3년 미만이 82명(32.5%), 3년

이상 7년 미만이 42명(16.7%), 10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34명(13.5%)을 차지

했다. 직종은 사무직이 114명(57.1%), 영업직이

10명(4.0%), 생산․기술직이 32명(12.7%), 연

구․개발직이 14명(5.6%), 기타가 52명(20.6%)

이었다.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

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3개 문항(예: ‘나는 너그럽고

마음씨 좋게 사람들을 대한다’), 활력성 2개

문항(예: ‘나는 어떤 일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

도 곧바로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온다’), 감정

통제 2개 문항(예: ‘나는 어떤 일을 행동에 옮

기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한다’), 호기심

5개 문항(예: ‘나는 새롭고 특이한 일을 다루

고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낙관성 2개 문항

(예: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흥미진진한 일들

로 가득 차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는 .860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 척도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Iverson(1998)의 설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506 -

을 보완하여 임은선과 최순희(2012)가 사용한

도구를 일반 직장인의 대상에 맞게 문항을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 척도

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네 요인은 상사의 지지

4개 문항(예: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문제에

기꺼이 도움을 준다’), 동료의 지지 4개 문항

(예: ‘나의 동료는 나의 업무문제에 기꺼이 도

움을 준다’), 가족의 지지 4개 문항(예: ‘나의

가족은 나의 직장문제에 기꺼이 도움을 주려

고 한다’), 친구의 지지 4개 문항(예: ‘내가 어

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는

.885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척도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Scarpello와

Campbell(1983)의 연구에 기초하여 박세영(1993)

이 개발한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

만족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점에

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척도는 단면별 만족문항 24개 문

항(예: ‘회사에서 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정도에 대해서’)과 총체적 직무만족을 묻는 단

일 문항(예: ‘전반적으로, 현재의 직장생활에

대해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면별 만족문항

에는 상사 만족 8개 문항(예: ‘업무에 관한 상

사의 지시나 상사와의 협의에 대해서’), 업무

만족 5개 문항(예: ‘맡고 있는 업무량에 대해

서’), 보상 만족 6개 문항(예: “이 회사에 근무

한다는 자부심에 대하여”), 동료 만족 2개 문

항(예: ‘직장 동료와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는

정도에 대해서’), 작업조건 만족 3개 문항(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가

갖추어진 정도에 대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는 .936으로 나타났다.

소진 척도

소진을 알아보기 위해 Maslach, Jackson 및

Leiter(1996)가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척도에서 직무효능감

을 제외하고 정서적 소진과 냉소만을 측정한

이민구(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소진 척도

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진 척도는 정서적 소진 5개 문항(예: ‘내

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

쳐 있음을 느낀다’), 냉소 5개 문항(예: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

는 .869로 나타났다.

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9.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작업을 거쳐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할

척도가 신뢰할 만한 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변수들은 변

수별로 모든 문항들의 단순 산술평균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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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자아탄력성 -

2. 사회적지지 .309** -

3. 직무만족 .315** .519** -

4. 소진 -.358** -.347** -.526** -

평균 3.26 3.69 3.29 2.80

표준편차 .525 .488 .534 .625

**p<.01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하였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직무만족 및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탄력

성과 직무만족, 자아탄력성과 소진과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

과를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Sobel(1982)의

Z공식을 적용하여 매개경로가 유의한지를 살

펴보았다.

결 과

측정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호상관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

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

의 지각(r=.309, p<.01)와 직무만족(r=.315, p<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소진(r=-.358, p<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무만족(r=.519, p<.01)과 정적인 상관

을 보였고, 소진(r=-.347, p<.01)과는 부적인 상

관을 보였다. 직무만족은 소진(r=-.526, p<.01)

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자아탄력성과 직무만

족 및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사회적 지

지의 지각을 매개변수, 직무만족과 소진을 결

과변수로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직무만족과 소진에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자아탄

력성과 소진의 관계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

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매개분석 조건

을 충족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직무만족의

경우에 자아탄력성의 주효과(=.315, p<.001)

가 유의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지

각의 관계가 유의하였고(=.309, p<.00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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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A) 매개변수(B) 결과변수(C) 분석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Z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직무

만족

1 A→C .315***

4.54***
2 A→B .309***

3 B→C .466***

4 A→C(B통제) .171***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소진

1 A→C -.358***

-3.52***
2 A→B .309***

3 B→C -.261***

4 A→C(B통제) -.277***

***p<.001, **p<.01

표 2.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무만족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466, p<.001). 사회적 지지의 지

각을 통제한 후에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도 유의하였다(=.171, p<.01). 하지만 자

아탄력성의 유의성이 감소(=.315, → 

=.171, p<.001)하여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자

아탄력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직

무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Z=4.54(p<0.001)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소진을 설명하는 경우에 1단계에

서 자아탄력성의 주효과(=-.358, p<.001)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계가 유의하였고(=.309, p< 

.001),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261, p<.001).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통제한 후에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

계도 유의하였다(=-.277, p<.01). 하지만 자아

탄력성의 유의성이 감소(=-.358, → =-.277, 

p<.001)하여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자아탄력성

과 소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매개로

소진에서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

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소진에 이

르는 경로가 Z=-3.52(p<0.001)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논 의

국내에서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

가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및 소

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소진의 변

수들 간의 관계를 조직적 차원인 사회적 지지

가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

이다. 이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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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과의 영향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자아탄력

성과 소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강순화 등, 2013). 자아탄력적인 사람들

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우

가 적고, 지각하더라도 우울이나 예기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아서(Tellegen, 1985) 직무만

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아탄력

성은 주로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김대권, 2004; 박은희, 1996; 조

계연, 2006), 최근에는 감정노동자나 교사, 사

회복지사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이 주를 이루었다(문희성, 2013; 박선자, 

2011; 이소영, 2011). 따라서 다양한 직업에 종

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직장인의 자아탄력성은 소진과 부적

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도 지지되었

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소진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적인 사람

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빠르고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축적으

로 인한 소진은 막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한 김현숙(2013)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다. 김인경(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가 심리적 소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는 대인관계가 친밀하고 원만하며, 주어진 상

황이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장점을 발견하려는 낙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

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정서적으로 소모가

덜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탄

력성이 소진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셋째,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무

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

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의미

이다. 이는 보건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를 간접

적 지지도와 직접적 지지도로 나누어 직무만

족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추원지, 2001).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이병록, 2011). 국내의 직장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직장인의 개인특성과 직

무환경을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면서 이와 관

련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변수들

이외에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직무만족에 대

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장인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조직구성원

들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높이는 것이 하나

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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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가 지

지되었다. 직장인의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

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호텔 직원

이 소진을 적게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손해경, 2011). 즉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이 필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소진에 관한 연구는 초기 소진에 대한 연구에

서처럼 대인관계가 빈번한 교사, 경찰, 사회복

지사 등의 직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인

경, 2012; 김지혜, 2011; 김현숙, 2013; 심순애, 

2007). 따라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지각과 소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조직적 차원에

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

심을 둠으로써 대인관계나 직무로부터 얻게

되는 소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장인의 자

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가설 5가 지지되었다. 즉 직장인의 자아탄력

성은 직무만족에 직접효과가 있고, 사회적 지

지의 지각을 통해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간접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

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

고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각

함으로써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

황에 사회적 지지 추구와 같은 적극적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김대권, 

2004)와 일치한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사

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

계가 있고, 모든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

하위 요인들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성립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배은정, 

2012).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아탄력성

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

우므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합

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자아탄력

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때 직무만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

다.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의 선행변수일 뿐

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아

탄력성만으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지만 사

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함으로써 조직

의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직장인의 자

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6이 지지되었다. 이는 자아

탄력성이 소진에 직접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직무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

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별도의 변수로 따로 연

구했지만(강순화 등, 2013; 김지혜, 2011; 문희

성, 2013; 심순애, 2007; 이소영, 2011), 본 연

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함

께 직무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자아

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

까지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

는 조직 현장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말처럼 기업은 훌

륭한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업

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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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연결된다. 직

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직무

에나 관계없이 자아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급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

아 본 연구는 개인이 관리해야 할 심리적 자

원과 기업이 지원해야 할 사회적 지지의 방향

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어려

움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업 상

담팀을 구축하거나 멘토링 등을 통하여 EAP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AP 제도는

조직의 상사와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의 지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아탄력성 관리를 통

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직무만족을 높이거나 소진을 낮추는 데 도움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한 본 연구를

통해 직장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아탄력성

을 관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서도 구성원들에게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 문

화를 조성하는 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직

무만족, 소진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세부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

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

성과 사회적지지 지각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어느 요인이 직무만족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설명력이 높은지 연구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지각에서 조직 내의 지지와 조

직 외의 지지로 구분지어 연구한다면 더욱 의

미가 있겠다.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특성도 함께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되어진 직장인들은 각각 다른 조

직에 속하여 있으므로 각 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조직

의 직무특성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효과 정도

가 다르고, 조직문화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적 측면인 직무만족과 부정적 측면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소진 간의 관계를 별도로

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도관의 역할갈

등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매

개한다는 연구(박혜련, 박민선, 이뻐라, 정선아, 

2009)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심리적 소진이 매개한다는 연구

(이현아, 이기학, 2009)에서 볼 수 있듯이, 직

무만족과 소진 간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만족과 소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지 문항을 통하

여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조사

원 역할을 하지 않고 조직 내 구성원을 통해

조사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 있어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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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태도를 취하여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연구, 인

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과 응답자에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조사원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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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Bobae Ahn                    Sea-Young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urnout. Data were collected from 252 employees from a number of companie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Baron and Kenny with SPSS 19.0.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urnout was significantly negati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was significantly negative. Als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urnout. In other words, we confirmed that ego-resil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raised job satisfaction, and decreased the burnout. ego-resilience not only effected on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but also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Finally, based on the result we 

discussed significanc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ego-resilienc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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